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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노조 성과급 단식농성 철회
2월15일 신진규 노조위원장 단식농성 중단 … 대화 통해 풀어갈 듯

S-Oil 경영진이 성과급 관련 임금합의안을 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S-Oil 신진규 

노조위원장이 농성을 중단했다.

2월18일 S-Oil 노사에 따르면, 신진규 위원장은 회사측이 2007년 노사가 합의한 임금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속돼온 상생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2월6일부터 1인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나 10일째인 2월15일 농성을 모두 철회했다.

노조집행간부 50여명도 2월15일 철야 농성을 중단했으며, 노조는 2월11일 하성기 울산공장장 등 회사 대표 

2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울산노동지청에 제기한 고소도 함께 철회했다.

신진규 위원장은 2월15일 회사측 사미르 에이 투바이엡 CEO와 전화 통화한 뒤 단식농성 등을 중단한 것으

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조는 “회사가 2007년 임금합의서를 통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문서화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최고경영자가 성과급 200%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파행적 노사관계를 만들었다”며 

반발해왔다.

회사는 “2007년 경영실적을 보면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었는데도 노조는 2007년 영업이익이 2006년 보다 증

가했다고 250% 이상의 추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직원의 평균연봉이 국내 제조기업 중 최고 수

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추가지급은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었다.

노사는 일단 노조위원장의 단식 중단, 고소 철회 등이 이루어진 만큼 성과급에 대한 서로의 기본적인 입장

차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통해 풀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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